
주 안에서 사랑하는 개봉ㄱㅎ 노ㅁㅅ님과 성도님들께 문안을 드립니다.
2026년도를 새해를 시작한지 벌써 4번째 주일이 지났네요.
저희는 후원과 ㄱㄷ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.

근황을 알려드립니다.
  최근에 현지인들이 아침 모임에서 ㄱㄷ하던 중에 <라헬> 자매가 "튀르키예 지역에 ㄱ회가 
없는 지역에 ㄱ회를 세워주세요"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. 금년 한해 이 기도가 저희 
모임에 주님께서 주신 제목으로 알고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.
 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.  특별히 로
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계획이 여러번 좌절되자 그는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
님께 맡기며 기다리던  중에 로마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.  
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하는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
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
  그야 말로 로마서가 기독교 ㅅㄱ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면 여러번 계획
에 차질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지는 것 같습니다. 사도 바울
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렸듯이 이 한해도 아버지 
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ㄱㄷ 드립니다. 
  비록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ㅅㄱ 열매가 저희 생각대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
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한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ㄱㄷ를 부탁드리며 간추린 ㄱㄷ 제목을 드
립니다.

<간추린 ㄱㄷ 제목>
1. 매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로마서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8-9 명 참석하며 순서대로 

간증을 나누고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현지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역자로 쓰임 받을 
수 있도록.

2. <나지레> 자매의 아들 <에므레>가 억울하게 마약 운반 죄로 수감된 구치소에서 건강의 어
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. 아직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출소 날짜가 불확실해졌습
니다. 열약한 상황에서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지쳐있는 그 청년을 위해 현지 성도님들
이 헌금을 모아서 구치소에 면회를 가는 편에 보냈습니다.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
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.

   그리고 <나지레> 자매는 동부 <디알바클> 지역에 사는 언니 <멜잔>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
메고 있어 최근에 병 문안을 하고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복음을 들은 언니의 
구원을 위하여

3. <페드바> 자매가 눈 길을 걷다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이 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데 쾌유를 
위해

4. 저희를 만난지 30여년 만에 작년에 주님을 영접한 <캐난> 형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놀
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의 아내가 독일에 있는 딸 집에 방문 중인데 혼자 있는 동안 
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

5.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



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개봉 ㄱㅎ 노 ㅁㅅ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, 모든 성도님들 위에 
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.

샬롬

2026년 1월 27일
복음의 불모지 소아시아에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 김, 사라 김 올림


